
보르네오, 팜유 개발로 CO2 급증
2020년 5억5800만톤 이상 배출 … 가뭄․산불․홍수에 취약 우려

팜유 생산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탄소 저장능력이 있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(칼리만탄) 열대림이 파괴돼 이

산화탄소(CO2)가 방출되고 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신 연구를 인용해 10월7일 보도했다.

미국 예일대와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기름을 얻기 위한 야자수 플랜테이션 확장으로 칼리만탄의 열대림 파

괴가 이산화탄소 방출의 최대 요인이 돼가고 있으며 2020년까지 5억5800만톤 이상의 CO2가 배출될 것이라고

네이처 기후변화 저널에 발표했다.

연구는 행정 당국과의 면담으로 파악한 임대 실태와 기간별 변화를 첨단기법으로 추적하는 플랜테이션 지

도를 종합해 이루어진 것이다.

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식물성 기름 사용량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팜유와 야자핵유의 주요 공급원이며 대부

분 광대한 칼리만탄의 야자 플랜테이션에서 상품을 생산한다.

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저지대의 32%를 차지하는 플랜테이션 임대지역은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이 예정

돼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.

2010년 플랜테이션 임대지역에서 기름 생산용 야자수 플랜테이션을 위해 숲이 개간됨으로써 1억4000만톤

이상의 CO2가 배출됐으며, 자동차 2800만대의 연간 배출량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열대림을 갖고 있지만, 숲과 습지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면서 온실가

스 배출순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.

칼리만탄에서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야자 플랜테이션용으로 최상급 산림지 1만6000㎢가 개간됐으며, 칼리

만탄 전체의 야자 플랜테이션 임대면적은 남한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12만㎢에 이른다.

연구진은 임대된 숲 가운데 80%가 2010년 현재 개간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만일 숲이 모두 개간된다고 가정

하면 칼리만탄 저지대의 3분의1 이상이 야자수 플랜테이션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연구진은 “엄청난 면적이 개간대상이지만 정작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”며

“플랜테이션 임대지는 숲을 외래식물 단일종으로 교체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실험이고, 숲의 기능이 망가지는

티핑 포인트가 오면 해당지역은 가뭄과 산불, 홍수에 더욱 취약해질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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